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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허9  거절결정(특)

원       고 A

피       고 지식재산처장

소송수행자 김성수

변 론 종 결 2026. 3. 10.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9. 19. 2025원53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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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보정발명

  1) 발명의 명칭: 새로운 오픈구를 통하여 세균침투방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양변기

  2) 출원일/출원번호 : 2024. 2. 12./제10-2024-20085호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2024. 12. 30.자 명세서, 갑 제2호증)

     청구항 1 양변기와 같은 재질의 도기로 양변기 아래 S트랩의 끝과 바닥에 매설되

는 배관(1)사이에 원기둥 형태의 오픈구가 있는 일체형 케이스(6)와 케이스 커버(7)가 

만들어진다. 이 일체형 케이스(6)의 케이스 커버(7)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열

고 안에 다른 특허 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가 설치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케이스 커버(7)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여 오수 배

출 시 압력으로 인하여 일체형 케이스(6)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케이스 커버(7)를 열고 닫아서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

를 넣고 뺄 수 있어야 한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이 장치가 설치되어도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정화조로

부터 배관(1)을 타고 올라오는 세균 및 해충, 악취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2중 구

조로 설치할 수 있는 장치

  4) 이 사건 보정발명의 청구범위(2025. 1. 30.자 명세서, 을 제8호증)

     청구항 1 양변기와 같은 재질의 도기로 양변기 아래 S트랩의 끝과 바닥에 매설되

는 배관(1) 사이에 원기둥 형태의 오픈구가 있는 일체형 케이스(6)와 케이스 커버(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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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다. 이 일체형 케이스(6)의 케이스 커버(7)를 한 방향으로 열고 안에 세균침투

방지기가 설치되는 양변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케이스 커버(7)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여 오수 배

출시 압력으로 인하여 일체형 케이스(6)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마감한 장치.

     청구항 3 및 4 (보정에 의해 삭제)

  5) 발명의 주요 내용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2024. 2. 12.자 특허출원서(을 제1호증)>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양변기의 S트랩(사이펀 원리)에 붙어있는 장치로써 양변기와 일체형으

로 제작되어 양변기가 막혔을 시 간편하게 본 발명의 뚜껑을 여는 것으로 문제를 손쉽게 해

결할 수 있다.

【0002】 또한 내부에 세균침투방지기를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VC 배관(3)에 연결되

는 튜브벨브(5)와 여기에 붙은 자석밴드(4)를 통해 열리고 닫히며 정화조에서 배관(1)을 타고 

역류하는 세균이 S트랩(사이펀 원리)을 거처 항문 및 공기 중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4】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도기로 만들어져 배관이 막혔을 시 도구를 

통해 뚫지만 심하게 막혔을 경우 업자를 불러 변기를 뜯어내어 뚫기도 하는데 이런 불편한 

상황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이 흘러내리는 S트랩(사이펀 원리)과 바닥의 배관(1) 사이

에 변기와 일체가 되는 케이스(6)를 설치하고 뚜껑인 케이스 커버(7)를 여는 것으로 바닥에

서 변기를 뜯어내지 않고 간편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0005】 또한 추가로 설치하는 세균침투방지기로 정화조에서 배관(1)을 거처 올라오는 세균 

및 해충, 악취를 차단하고 양변기 사용 시 발생하는 압력으로 공기 중으로 퍼지는 세균으로 

항문과 기관지로 감염이 되는 것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다.

 발명의 내용

【0007】 본 발명의 목적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물건 중 하나가 화장실의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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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변기는 사람의 배변활동 뿐 아니라 음식물 또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시중에 배관을 뚫은 많은 도구들이 가득하지만 이 

도구들로도 뚫리지 않을 시 업자를 불러 변기를 바닥에서 뜯어내고 변기 막힘의 문제를 해

결하는 번거로움 있다. 이를 변기에 새로운 오픈구를 만듬으로써 간단히 해결하고자 한다.

【0009】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양변기의 S트랩 부분에 변기와 일체된 케이스(6)가 만들어

져 막힌 변기가 도구로 뚫리지 않을 시 케이스 커버(7)를 열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으로 PVC 나 고무, 비닐 소재의 튜브벨브(5)를 연결, 평소에는 입구가 자석밴드(4)에 막혀 

외부에 단절이 되어 있다가 변기를 사용 후 세척 시 발생하는 압력으로 자연스럽게 입구가 

열리고 오수가 다 배출 되었을 때 다시 닫히도록하여 세균 및 해충, 악취를 막는다. 

【0015】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1은 변기에 

설치 시 본 발명의 상세도이며 도면 2는 본 발명인 새로운 오픈구를 설치한 단면도이다. 도

면 3은 발명의 오픈구 상세도, 도면 4는 그 안으로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세균침투 방지기이

다.

【0017】 도면 5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발명의 구조는 오수의 배수를 위하여 양변기의 S트

랩과 바닥에 매설되는 배관(1)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다.

【0018】 도면 6과 도면 7을 보면 양변기의 S트랩과 바닥에 매설된 배관(1) 사이에 설치가 되

고 설치된 일체형 케이스(6)는 케이스 커버(7)가 있어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다.

【0019】 또한 일체형 케이스(6) 안에는 PVC 배관(3)과 PVC 나 고무, 비닐 소재의 튜브벨브

(5), 그 입구에 둘러진 자선밴드(4)가 설치되 있어 변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석밴드(4)로 

인해 입구가 닫혀있으므로 외부와 내부를 단절을 하여 정화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균과 

해충, 악취가 원천차단 된다.

【0020】 변기를 사용하여 배변과 오수가 흘러가면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생기는 압력으로 

자동적으로 튜브벨브(5)가 벌려지게 되었다가 오물이 다 흘러갔을시 자석밴드(4)로 닫히게 

되는 원리이다.

【0021】 도면 8은 PVC 나 고무, 비닐 소재의 튜브벨브(5)를 이중으로 연결하여 보다 강력하

게 세균과 해충, 악취를 차단한다.

 발명의 효과

【0011】 본 발명으로 심하게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바닥에 고정된 변기를 뜯어내지 않고 

간단히 일체형 케이스(6)에서 케이스 커버(7)를 열고 간단한 도구로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안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세균침투방지기로 세균 및 해충, 악취를 차단한다.

【0012】 세균침투방지기는 튜브벨브(5)의 자석밴드(4)로 변기를 사용 안할시 에는 막혀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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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화조에서 연결된 배관(1)에서 올라오는 세균이 S트랩(사이펀 원리)을 거처 유입이 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건

강을 유지한다.

<갑 제2호증 특허출원서 최초도면>

  

도 1 도 2

도 4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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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을 제3호증)

    1999. 6. 2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172736호에 게재된 ‘배수구체’ 

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선행발명 2(을 제4호증)

    2018. 11. 21.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1920625호에 게재된 ‘양변기 세척수 소

음저감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선행발명 3(을 제5호증)

    2017. 3. 29. 공고된 등록번호 제10-1721378호에 게재된 ‘악취 방지와 사이펀 조

기종료 기능을 구비한 변기 트랩’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도 7 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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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2024.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항 출원발명은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은 인용

발명 11)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발

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4. 12. 30.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2025. 1. 10. ‘이 사건 제1, 2항 출원발명 및 

도면 4 내지 8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고, 이 사건 출

원발명은 청구항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3에 인용발명 1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3에 인용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

정된다.’는 취지의 최후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5. 1. 30. 보정을 하였으나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2025. 2. 24. 원

고에게, ‘2025. 1. 30.자로 제출된 보정서에는 이 사건 제2항 보정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을 추가하였고, 도면 1에 케이스 커버의 형상을 도시

하였으나, 이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

라 한다)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도 아니어서 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보정각하결

정을 하였다. 이어서 2025. 1. 30.자 보정이 각하되었으므로 2024. 12. 30.자 명세서에 

1) 인용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의 선행발명 1 내지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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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심사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5. 1. 10.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보

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4) 원고는 2025. 3.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

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5원533호로 심리하여, 2025. 9. 19. ‘보정각하결

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출원발명은 신규사항 추가,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 

위반 등의 사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케이스커버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여

는 것”,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 및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에 포함된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 “도면 1에 도

시된 ”케이스 커버의 형상”, 도면 4 내지 8에 도시된 “세균침투방지기의 형상”은 모

두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도 아니어

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은 청구항 말미를 각각 ‘설치된다’, ‘새지 않도록 한

다’,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로 기재하고 있어서 보호대상이 물건발명인지 방법발

명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

변기 세균침투방지기’를 기재하고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 구성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

명과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명확성 요건에 위배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

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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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보정발명에 포함된 ‘오픈구’는 최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 제2

항 보정발명에 추가된 ‘고무링’이나 도면 1에 추가한 ‘오픈구 형상’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규사항 추가로 보아 보정각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2024. 12. 30.자 보정에 따른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10-2024-0020084’, ‘설치된다’와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의 ‘새지 않도록 한다’ 부분은 

그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한 출원거절결

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오픈구가 있는 양변기’로, 선행발명 1, 2, 3과 전혀 다른 발

명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제2항 보정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되는 것’을 포

함하고, 도면 1에 ‘케이스 커버 형상’을 추가한 보정은 최초 출원 명세서에 개시되지 

않은 사항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어서 특허법이 금지하는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5. 2. 24.자 보정각하결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2025. 1. 30.자 보정이 위법하므로 2024. 12. 30.자 보정에 기한 이 사건 출원발

명에 대한 심결의 적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위법이 없다.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여는 

것’ 및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가 포함된 것,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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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이 포함된 것은 모두 최

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이므로 신규사항 추가로 보정이 위법하

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2024. 12. 30.자 보정으로 도면 1에 ‘케이스 커버의 형상’ 

및 그 테두리에 고무링이 추가되었고, 도면 4 내지 8에서 ‘자석밴드의 위치, 길이, 형

태’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역시 위법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은 청구항의 말미부가 ‘설치된다’, ‘새지 않도

록 한다’, ‘넣고 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는 미공개된 ‘다른 특허출원 제10-2024-0020084호’ 등을 청구항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을 결합하여 쉽게 도

출할 수 있으므로 각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보정각하결정의 위법 여부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2025. 1. 30.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제2항 보정발명에 기재

된 ‘케이스 커버 테두리를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이하 ‘보정사항 1’이라 한다) 및 도

면 1에 도시된 ‘케이스 커버의 형상’(이하 ‘보정사항 2’라 한다)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도 아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25. 2. 24. 보정을 각하하였는바, 위 각

하결정이 위법한지 살펴본다.  

   1) 관련법리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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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

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

자라면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등).

   2) 판단

     가) 보정사항 1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일체형 케이스(6)는 양변기의 막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S트랩의 끝과 바닥에 매설된 배관(1) 사이에 형성되는 원기둥 형상의 오픈구이고, 

케이스 커버(7)는 필요에 따라 일체형 케이스(6)를 개폐하고 배관(1)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취와 세균을 차단하는 구성이다. 그런데 일체형 케이스(6)에 체결되는 케이스 커버

(7)의 테두리를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경우 고무링이 탄성 변형되면서 일체형 케이스

(6)와 케이스 커버(7) 간의 접합부에 생기는 미세한 틈새에 밀착됨으로써 사이펀 작용

에 의한 오수 배출시 오수가 일체형 케이스(6)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배관

(1)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취와 세균을 더 확실하게 차단하고 케이스 커버(7)의 반복적인 

개폐 과정에서도 변형 회복력에 의해 밀폐 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체형 케이스(6)와 접합하는 케이스 커버(7)의 테두리를 고무링으로 마감함으로써 

오수 누출, 악취 및 세균 차단, 밀폐성 향상이라는 작용효과가 발휘된다. 

     그런데 최초 명세서 등에는 이러한 ‘고무링’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

무링으로 케이스 커버의 테두리를 막아 오수 누출과 악취 및 세균 차단 등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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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암시나 시사가 없다. 

     만일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고무링’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한다면 최초 출

원 당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수 누출, 악취 및 세균 차단, 밀폐

성 향상이라는 효과가 출원 이후 추가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출원 이후 보정을 

통해 출원발명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고무링 자체가 주지관용기

술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

서 고무링을 부가함으로써 앞서 든 것과 같은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최초 명세

서에 기재되지 않은 고무링을 추가한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

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정사항 1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보정각하 결

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보정사항 2

     원고는 2025. 1. 30. 보정을 통해 최초 명세서 등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 커버의 형상’을 도면 1에 추가하였다. 위 도면 1에 도시된 케이스 커버(7)는 일

체형 케이스(6) 입구에 삽입되는 삽입구의 외주면에 ‘고무링’으로 보이는 구성이 하방

에서 상방으로 둘러싸도록 형성된 것으로, 삽입구에는 상면이 턱지게 돌출되도록 연결

되며, 그 상면에는 한 쌍의 돌기가 구비되어 있다. 즉, 2025. 1. 30. 보정이 반영된 도

면 1에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지 않은 ‘고무링’이 케이스 커버(7)

의 삽입구 외주면에 하방에서 상방으로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구성이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고무링’을 추가한 것이 최초 명세서 등에 포함되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

에게 자명하여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



- 13 -

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보정사항 또한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해당

하는 점에서 보정각하결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검토결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2025. 1. 30.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은 정

당하다.  

  나. 2024. 12. 30.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

     2025. 2. 24.자 보정각하 결정이 적법하므로 2024. 12. 30. 보정에 따른 이 사건 

출원발명을 대상으로 한 거절결정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1) 신규사항 추가로 인한 보정의 위법 여부 

     가) 쟁점 

     2024. 12. 30. 보정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여는 것’(이하 ‘보정사항 ①’이라 한다),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이하 ‘보정사항 ②’라 한다)가,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에 ‘케이

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이하 ‘보정사항 ③’이라 한다)이, 도면 1에 

‘케이스 커버의 형상’ 및 그 테두리에 고무링이 각 추가되었고(이하 ‘보정사항 ④’라 한

다), 도면 4 내지 8에서 ‘자석밴드의 위치, 길이, 형태’(이하 ‘보정사항 ⑤’라 한다) 등이 

변경된 것이 최초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판단 

    (1) 보정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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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는 케이스 커버(7)가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열린다는 개시가 없다. 케이스 커버(7)는 원기둥 형상의 오픈구인 일체

형 케이스(6)를 개폐시키기 위해 일체형 케이스(6)에 체결되는 구성이므로 케이스 커버

(7)의 개폐 방식은 일체형 케이스(6)와의 체결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마개를 시

계방향 또는 역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개폐하는 것은 널리 활용되는 기술 상식에 불과

하다. 따라서 마개 역할을 담당하는 ‘케이스 커버’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여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정사항 ①은 최

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구성을 추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들어 위법한 신규사항의 추가로 볼 것은 아니다. 

     (2) 보정사항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는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초 명세서 등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출원발명을 인용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한다면 외부 문헌에 의존하여 출

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명을 해당 발명의 청구범위에 추가시키는 셈이

어서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정사항 ②는 최

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 것이어서 보정이 위법하다. 

     (3) 보정사항 ③, ④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을 포

함하는 것과 도면 1에 ‘케이스 커버의 형상’ 및 그 테두리에 고무링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효과를 도출하는 구성을 출원 이후 추가하는 셈이어서 위법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함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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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정사항 ⑤

     원고는 2024. 12. 30. 보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도면 4 내지 8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출원발명

(최초 명세서)

이 사건 출원발명

(2024. 12. 30. 보정)

[도면 5]
[도면 4]

[도면 6]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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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30. 보정이 반영된 도면 4 내지 8에 도시된 ‘세균침투방지기’를 최초 

명세서 등의 도면에 도시된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보면, 최초 명세서에 포함된 도면 5

에서는 자석밴드(4)가 PVC 배관(3)과 만나는 경계까지 형성되어 있으나, 2024. 12. 30.

[도면 7] [도면 6]

[도면 8] [도면 7]

[도면 10]
[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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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보정된 도면 4에는 자석밴드(4)가 형성된 부분이 PVC 배관(3)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형상이다. 이는 최초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8과 2024. 12. 30.자로 보정된 도면 

7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최초 명세서에 포함된 도면 6에는 세균침투방지기의 구조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으나, 2024. 12. 30.자 보정된 도면 5에는 이중 및 단일실선이 혼용된 형상이다. 이 

또한 최초 명세서에 포함된 도면 7, 10과 2024. 12. 30.자로 보정된 도면 6, 8을 비교

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4 내지 8에 도시된 ‘세균침투방지기의 형상’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해당한다.

     다) 검토결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2024. 12. 30. 보정 중 보정사항 ①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보정사항들은 모두 

최초 명세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 이를 이유로 한 출원거절 결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청구항의 기재불비 여부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의 말미부가 ‘설치된다.’, ‘새지 않도록 한다.’, ‘넣

고 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된 것이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에 위반되는지(이하 ‘기재불

비 사항 1’이라 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인 ‘다른 특허출원 제10-2024-0020084호’가 

청구항에 기재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청구범위의 특정이 어려워 기재불비에 해당하

는지(이하 ‘기재불비 사항 2’라 한다)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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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련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

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

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지재되었는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

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

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

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재불비 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유형에 따라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확

정해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은 청구항 말미에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

의 대상을 포함하지 않은 채 각각 ‘설치된다’, ‘새지 않도록 한다’,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출원인이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대상이 ‘물건’인지 ‘방법’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모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

하여 명확성 요건에 위배된다. 

     (2) 기재불비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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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는 그 기재 자체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발명을 인용할 경우, 인용되는 다른 발명의 어디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게 된다. 더욱이 청구범위는 보

호받고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하여 제3자가 청구범위만으로 보호범

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미공개 상태로 거절결정된 특허출원 제10-2024-0020084호를 포함하

는 것 또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확성 요건에 

위배된다. 

  다. 소결론

     2025. 2. 24. 보정각하결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제1 내지 4항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

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

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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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지영

            판사 성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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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선행발명 1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배수관거로부터의 악취나 소동물 침입의 방지, 유닛 쿨러의 디프로스트

관의 동결 방지 혹은 다실 냉동고의 각 설정 온도의 유지, 또는 목욕이나 주방 싱크대의 생

활 배수관 등에 사용되는 트랩의 범주에 속하는 배수구체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의 내용

  【0007】 플랜지부(1)는, 배수구에 접속된다. 도면부호 4는 개구(4)를 나타내고, 이 개구부를 

통해 배수가 노즐형부(2) 내로 유입된다.

  【0008】 노즐 형상부(2)는 상기 플랜지부(1)에 접속하고, 중공 원통 형상의 둘레벽을 압축

하여 그 측면 형상을 테이퍼 형상으로 한다(도 2, 도 3의 테이퍼면(20, 21) 참조). 노즐 형상

부(2)는, 적당한 탄성 복원력을 갖는 재료(예를 들어, 합성 고무, 플라스틱 등)에 의해 구성된

다.

  【0009】 노즐 형상부(2)의 하부의 선단부(3)의 양 외벽에는, 내벽의 맞닿는 면(내평면)에 평

행하게 박판 형상의 자석(10)이 접착제에 의해 부착되어 있다. 자석(10)의 표면은, 녹 또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가요성의 에폭시계 수지 등 적당한 재질로 코팅되어 있다

(도시하지 않음).

  【0010】 또한, 실시 형태에서는 선단부(3)의 양 외벽에 자석(10)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방의 외벽에 자석을 설치하고, 타방의 외벽에 철 등의 

자성체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형상기억합금을 외벽에 부착하거나 소재에 매립하

는 것도 가능하다.

  【0011】 다음으로, 실시형태의 작용을 설명한다. 선단부(3)는 상기 자석(10)의 자기력(흡인

력)에 의해, 내평면이 맞닿아 있다. 개구부(4)로부터 배수가 유입되고, 노즐형상부(2)의 내부

에 소정량의 배수가 고였을 때에, 배수의 무게가 자석의 흡인력에 이기고, 내평면의 접촉을 

해 있고, 배수를 외부로 유출한다. 또한, 소정량의 배수가 행해진 후, 선단부(3)(노즐 형상부

(2)와 선단부(3)는 일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음)를 구성하는 재료가 갖는 복원력과, 자석(10)의 

흡인력에 의해, 상기 내평면은 원래의 맞닿은 상태로 복원되어 밀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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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도 4는 실시형태를 배수관에 부착한 상태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면 중, 부호 5는 흘

림 등의 배수구, 부호 6은 배수관을 나타낸다. 실시방식은 배수구(5)와 배수관(6)의 연결부에 

플랜지부(1)를 끼우고, 너트(7)를 통해 체결 고정하고, 배수구(5) 또는 배수관(6)의 관벽(8) 내

면에 플랜지부(1)의 단부를 당접하여 배수구(5)와 배수관(6)의 패킹 작용을 갖게 하고, 배수

관(6)에 내설한다.

 발명의 효과

  【0013】 이상과 같이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재질이 특수 고무로 제한되는 일

은 없고, 적당한 탄성 복원력이 있으면 합성 고무나 플라스틱 등으로도 실시 가능하다. 특

히, 내열성이나 내약품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갖는 재질을 선정하면 되고, 종래

에 비해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특수한 가공 기술을 불필요하게 하여, 플랜지부, 

노즐 형상부, 및 선단부를 금형에 의해 일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가 용이해지고, 나

아가서는 제조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도 2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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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선행발명 2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양변기 세척수 소음저감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양변기 사용 

후 세척수의 배출시 발생되는 와류와 소음을 1,2차로 순차적으로 제어하여 와류를 차단시켜 

유속을 제어하고 소음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세척수가 변기 내에서 심

한 와류 운동을 일으키면서 격렬하게 하층으로 배수되므로 이의 세척수가 최초로 배수되는 

시점에서 많은 소음을 발생하고 이 소음은 배수관체와 슬라브층을 통하여 하층에 소음을 전

달하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소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상기 세척수가 최초 낙하하는 지점

에서 발생소음을 1차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양변기 사용후 세척수 배출시 발생되는 와류와 소음을 1,2차로 제어하여 와류를 차

단시켜 유속을 제어하고 소음을 저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양

변기 세척수 소음저감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0007】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저소음 관연결조립체의 외부로부터 해충이 변기로 유입되

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 과제의 해결 수단

  【0016】 상기 저소음 관연결조립체(20)는 층간관조립체(10)를 구성하는 외부고정관(12)의 

하단끼움홈(12c)에 밀폐되게 상부 외주면이 결합되고, 상부 내주면과 하부 내주면에 상부걸

림단(32)과 하부걸림단(34)이 형성된 외부엘보관(30)과; 외부엘보관(30)의 상부걸림단(32)에 

상단 외주면이 탄력적으로 안착되고, 하부걸림단(33)에 하단이 탄력적으로 걸리게 되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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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연질관(40)과; 외부탄성연질관(40) 상부 내주면과 외부엘보관(20) 상부 내주면에 상부 외

주면이 탄력적으로 결합되고, 외부탄성연질관(40)과 내측공간(50a)이 형성되는 내부탄성연질

관(50)으로 이루어진다.

  【0024】 도 5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양변기(미도시) 사용후 내부에 채워진 적정량의 세척

수를 내리면, 변기 내부에서 소음을 동반한 와류가 발생 되면서 세척수가 층간관조립체(10)

의 저소음슬리브(16)와 내부조립관(14) 내주면에 외주면이 밀착되고, 하단이 내부조립관(14)

의 하부걸림턱(14b) 내주면에 걸려진 세척수유입관(1)을 통하고 층간관조립체(10)의 내부조

립관(14)을 통하여, 저소음 관열결조립체(20) 내부로 유입되어 와류가 차단되어 유속이 제어

되면서 소음이 순차적으로 저감된다.

  【0025】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도 1 및 도 2에서와 같이 외부엘보관(30)의 상부끼움부

(33) 내주면과 외부탄성연질관(40)의 상부안착단(41) 상부에 상부결합부(52)로써 탄력적으로 

결합된 내부탄성연질관(50)의 내측만곡연결부(54) 내부로 세척수가, 중량에 의해 하방으로 

떨어져, 외부탄성연질관(40)의 만곡연결부(43) 사이에 외측공간(40a)이 형성된 내측만곡연결

부(54) 내벽에 부딪혀 내측만곡연결부(54) 하단에 마감된 내측반구형탄성마감부(56)로 떨어

지면서 와류가 차단되고 유속이 제어되어 소음이 저감된다.

  【0026】 이와 같이 내측반구형탄성마감부(56)로 떨어진 세척수는 자체 중량에 의해 내측

반구형탄성마감부(56)에 형성된 다수의 내측탄성편(55)과 탄성절개부(55a)가 탄력적으로 벌

어지게 되어 1차적으로 유속과 소음이 저감된 세척수가 하부 영역의 외부탄성연질관(40) 내

부로 배출되고, 배출이 이루어진 후 원상태로 오므라들게 되어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게 된

다.

  【0027】 한편, 도 3 및 도 6에서와 같이 외부탄성연질관(40)의 만곡연결부(43) 내부로 유

입된 1차로 유속과 소음이 저감된 세척수는 자체 중량에 의해 외측반구형탄성마감부(46)로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내측탄성편(55)과 탄성절개부(55a)가 탄력적으로 벌어진 배출공

(44)을 통과하면서 2차적으로 와류가 차단되고, 유속이 제어되며 소음이 저감되어 외부파이

프(60)를 통해 배출 처리되고, 이후 내측탄성편(55)과 탄성절개부(55a)가 원상태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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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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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선행발명 3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변기의 오물배출과정에서 발생한 사이펀을 빠르게 종료시켜 세척수 낭

비가 방지되고, 또한 바닥배수관으로부터의 악취 유입도 방지되는 자유 회전식 트랩 개폐판

을 장착한 변기 트랩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의 내용

  【0041】 도 2는 본 발명 트랩이 장착된 변기와 건물의 층간에 설치되는 바닥배수관의 배

치를 나타낸 것이다. 바닥배수관은 지하 정화조에서부터 층층이 연결되며 최상단에서 건물 

옥상을 통해 원활히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 배수관 내부의 오물가스압은 매우 높아질 수 있

다. 평상시 변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트랩개폐판(41)은 닫혀 있으며, 완전한 수직 각도가 

아니라 88~89도 정도로 살짝 누워있는 형태로 트랩관로(46)의 테두리에 밀착되어 있다.

  【0044】 트랩개폐판(41)은 트랩관로(46)와 상기 유출구(45) 간 이음부위에 형성된 개폐판힌

지(42)에 자유회전 가능하도록 안착 설치되며, 변기몸체(20)로부터의 배출수류에 의해 상기 

트랩관로(46)를 개방하고 자중(自重)에 의해 상기 트랩관로(46)를 폐쇄한다.

  【0045】 트랩개폐판(41)을 편리하게 개폐판힌지(42)에 안착 시킬 수 있도록 유출구(45)의 

상부에는 상기 트랩개폐판(41)보다 더 크게 개방된 개폐판삽입구(47)가 형성되고, 트랩개폐판

(41)은, 상기 개폐판삽입구(47)를 통해 상기 이음부위로 삽입되어 상기 개폐판커버(43)의 밀

봉에 의해 개폐판힌지(42)에 안착된 다음에 개폐판삽입구(47)는 개폐판커버(43)에 의해 밀봉

된다.

  【0046】 결과적으로 트랩개폐판(41)은 저널 부위가 일부 개방된 개폐판힌지(42)와 개방된 

저널 부위를 고정하는 개폐판커버(43)에 의해 완전히 고정되고 그 상태에서 배출수류의 유

동표면에 접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회전 운동 가능하다.

 발명의 효과

  【0031】 본 발명에 따르면 일단 발생된 사이펀의 폭주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 사이펀의 

조기종료를 가능하게 하므로, 세척수의 낭비없이 강력한 사이펀을 일으키도록 변기를 설정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32】 아울러 평소 바닥배수관으로부터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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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물론 사이펀 작동이 끝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열린 트랩관로로 악취가 침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0033】 물론 상술한 모든 기능를 발휘하면서도 어떠한 동력계통 모듈이나 타이밍 조절기

구도 필요없고 경량의 저마찰 부품만으로 구성되어 변기의 수명과 제조단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본 발명에 내재된 또 하나의 숨겨진 효과이다.

도 3a

도 3b


